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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 상승 보도 관련 설명

< 보도 주요 내용 >

  6월 9일(월) 조선일보 「오징어채 32%, 초콜릿 10%…무섭게 뛰는 가공

식품 물가」, 중앙일보 「라면에 계란도 못 풀 판, 밥맛 떨어뜨리는 물가」, 

동아일보 「6개월간 가공식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려」, 서울신문 「계엄 

혼란 6개월…가공식품 74개 중 53개 가격 올라」, 이데일리 「국정 공백기 

틈타 슬그머니…가공식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렸다」, 국제신문 「부산 

가공식품 73개 중 45개 올랐다, 계란 소매가 4년 만에 7,000원 돌파」, 

매일경제 「라면 먹기도 부담되네, 2천원 넘는 제품 속출」 등에서 지난 

6개월간 국정 혼란기를 틈타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가공식품의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이번 5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4.1% 상승하였습니다. 전년도 11월과 비교하면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이 

인상되었고, 21개 품목은 가격 동결 또는 인하되었습니다.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국제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 인건비 등 

원가부담 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소재 구매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화

되어 가는 추세로 소비자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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